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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발 629M 벼랑 끝에 오르면 속세의 모든 미련과 그

리움을 끊어낼 수 있을까. 그 옛날, 사라진 고려를 잊지 

못했던 고려의 마지막 신하 셋은 그 그리움을 끊어내기 

위해 절벽 끝으로 올랐다. 세상이 바뀌고 세월이 흐른 어

느 날에는 보위에 오르지 못한 조선의 두 왕자가 시절의 

미련과 그리움으로부터 멀어지기 위해 같은 곳을 찾았

다. 하늘인지 땅인지 모를 그곳은 나한의 도량이었다. 기

도가 전부인 하루와 멀어진 시간이 전부였던 그들은 나

한의 품에서 한 시대를 잊었다. 그리고 시절과 함께 사라

졌다. 도량은 관악산(해발 629M) 정상에 자리한 연주암

이다. 그리고 도량의 끄트머리 기암절벽에는 마지막 그

리움을 태우는 자리 연주대가 있다.  

그리움으로 걷는 길

짙어가는 가을 하늘 아래 관악산 봉우리가 가을꽃처

럼 피어있다. 10월에 접어든 하늘은 하루가 다르게 짙어

가고 숲엔 단풍의 예감이 보인다. 산 밑의 등산로 입구에

서 연주대가 있는 관악산 정상까지 가는 길은 약 3.5KM 

길이다. 걸어서 약 1시간 30분 정도 걸린다. 정상으로 오

르는 길은 여러 코스가 있다. 과천향교쪽 등산로에서 시

작한다. 

그 옛날 그리움을 끊어내기 위해 고려의 신하들과 조

선의 왕자들이 걸었던 발자국을 따라 길을 시작한다. 

‘먼 길’이라고 생각하니 몸과 마음이 팽팽해진다. 길을 

시작하면서 산 정상을 바라본다. 아직 암자는 보이지 않

지만 마음은 벌써 암자의 마당을 거닐고 있다. 가슴 속으

로는 법당의 향 내음이 다가온다. 백구나 황구도 한 마리 

쯤 도량을 거닐고 있을까. 스님의 염불기도소리, 응진전 

나한의 분명한 눈빛들, 연주대에 서있을 누눈가의 그리

움, 이 생각 저 생각이 마음속에 빼곡히 들어찬다. 

한 걸음 한 걸음 산길을 오르며 그 옛날 고려의 신하들

과 조선의 대군들을 생각해본다. 그 시절은 어디에도 없

는데 그 옛날은 분명 길 위에 있었다. 그들이 품었던 그

리움도 함께 따라가 본다. 고추잠자리 한 마리가 가을바

람을 따라 숲으로 사라진다. 숲에는 가을이 오고 있다. 

나뭇가지가 가벼워지고 나뭇잎은 늙어간다. 모든 것들

은 이제 덜어내고 덜어지고 있다. 그리움을 생각하기에 

좋은 길이다. 

그 옛날 그들의 그리움은 시대가 만든 그리움이었다. 

그리움이 되지 않은 시대가 있을까. 모든 시대는 언젠가 

저물고, 저문 시대는 그리움으로 남는다. 그리고 우리는 

그런 시절 속에서 소소한 그리움들로 살아간다. 숲의 한 

시절도 저물어간다. 모든 것들은 이제 그리움이 되는 일

만 남았다. 

그 옛날 고려의 신하는 기울어가는 고려의 충신 강득

룡, 서견, 남을진이었다. 세 신하는 연주대에 올라 고려

의 도읍 쪽을 바라보며 저무는 한 시대와 한 나라에 대

한 그리움을 달래고 그리움을 이내 씻었다. 이들 셋이 그 

옛날 연주암을 찾았을 때는 연주암의 편액이 ‘관악사’

였다. 연주대의 이름도 지금과 달랐다. ‘의상대’였다.

두 왕자는 조선 태종의 두 아들 양녕과 효령대군이었

다. 태종이 창녕대군에게 보위를 내주자 두 왕자는 왕좌

의 미련과 왕조의 그리움을 끊기 위해 멀리 멀리 걸었

다. 그 때도 역시 연주암은 관악사였고, 연주대는 의상대

였다. 먼 길을 걸어왔지만 두 왕자의 그리움은 좀처럼 사

라지지 않았다. 오히려 날이 갈수록 점점 더해갔다. 두 

왕자는 할 수 없이 왕실이 보이지 않는 자리로 관악사를 

옮겨 짓는다. 지금의 연주암 자리는 그 때 옮겨 지은 도

량이다. 그렇게 해서라도 두 왕자는 그리움을 끊고 싶었

던 것이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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